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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소식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제195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가 6월 1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

에서 열렸다. 

강연회에는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정상봉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이사장,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박종혁 한국전력공사 원전수출본부장을 포함한 원자

력계 주요 인사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은 한국 원자력 자립을 이끌고 전력산업의 기술 표준을 세우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유공자 32인에 선정된 이창건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에게 원자력인들의 마음을 담아 축

하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후 진행된 조찬강연회에서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원전 안전성’을 주제로 강연

을 했다. 

최재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미디어, 금

융, 유통 등의 산업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1인 미디어, 모바일뱅킹 등 소비자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되

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붕 교수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은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해외 수출까지 이뤄냈다”라며 “원자력 산

업도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미래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국내외 원자력산업 관련 현안 문제나 관심사항을 주제로 한 원자력계 조찬강연회를 정례적

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제4차 산업혁명과 원전 안전성’ 주제 강연

제195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조찬강연회 참석 주요 인사강연을 하고 있는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